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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7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미 통상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美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기회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이 함께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제조업 부흥,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 등이며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 우선 통상·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위기와 함께 기회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의 일련의 관세 강화 조치에서 한국은 주요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방위적 관세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보편관세가 아닌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 

보다는 EU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잘 준비해 갈 것을 조언하였다. 패키지 마련 

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협력의 범위를 넓혀(예: 조선 → 항공·우주 등 포함) 

최상목 권한대행, 대미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거 통상협력 경험 청취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마주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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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트럼프 1기 때 보다 속도감 있게 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통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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